
문화

‘忽聞人語無鼻孔/ 頓覺三天示我家/

六月燕岩山下路/ 野人無事太平歌.(돌

연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삼천세계가내집임을알았다. 6월연암

산 아랫길에 일 없는 야인은 태평가를

부른다.)’

현대불교 중흥조로 추앙받는 경허 스

님(1849~1912)의 오도송이다. 처사의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는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은 경허 스님은 정말 삼천

세계가 내 집인 듯 살아갔다. 밖으로는

문둥이도 역병 환자도 끌어안았으며,

안으로는 한국불교의 수행과 사상을 웅

숭깊게만들었다. 

성과 속의 경계에 묶이지 않았던 경

허 스님의 무애행은 입과 글로 끊임없

이 전해질 정도로 매우 매력적인 소재

이다. 이 같은 경허 스님의 일대기를 무

언의 몸짓과 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 공

연이열린다. 

사)경허연구소(소장 홍현지)는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동국대 이해

랑예술극장에서 연극‘경허-Empty

Mirror’를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퍼포머(Per-

former, 무대예술가) 강만홍 서울예대

연기과 교수가 원작과 연출, 주연까지

맡았다. 이는 2008년 뉴욕 맨하탄 라마

마 극장에서 상연해 격찬을 받았던‘길

없는길’(The Pathless Path)의업그레

이드버전이기도하며, 강교수의 3년만

에창작신작이라의미를더한다. 

강 교수가 연출한 연극‘경허’는‘세

미넌버벌퍼포먼스’형식을가진다. 대

사가 아닌 몸짓과 소리로만 경허 스님

의 특별한 일대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극은 △깨달음의 문 △깨우침 △꿈결인

가 △바람 등으로 구성된다. ‘깨달음의

문’과‘깨우침’에서는“꼬삐 뚫을 구멍

이없는소”라는한마디에오도하는과

정을 그린다. ‘꿈결인가’에서는 경허

스님의 무애행과 일생을 표현한 총 9개

의몸짓마당이펼쳐진다. 

공연 기획사는“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있는퍼포먼스를다양한음악과미장

센들을가지고관객들과함께호흡하려

한다”면서“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앙상

블과 퍼포먼스가 일품으로 90여분의 공

연시간동안지루할틈없이관객들의눈

길을사로잡을것”이라고기대했다.

연극은 주연인 강 교수 외에도 이란

아, 김지애, 민우기, 박민수, 윤희경, 양

승열, 고은결, 서봉원, 조백한, 김도연,

정민호, 조주현, 강민정, 홍지인, 고성현

등이 참여하며, 성웅 스님이 나레이션

을맡는다. 

연극을 주최한 경허연구소는“경허

선사는 빈 거울의 틀을 깨고 그 속에서

대자유의 춤을 추는 보살의 현신이었

다”면서“이번 공연은 그리운 큰 스승

경허, 그 님을 공연 예술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라고 밝혔다.

(070)4829-7245 신성민기자

無言의몸짓으로살아난경허선사일대기
경허硏, 동국대 이해랑극장서 연극‘경허’공연

퍼포머강만홍, 연출·주연맡아

4월20일~5월 1일2주간상연

2008년‘길없는길’서업그레이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웃음을 잃어

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힐링’문화가

유행한것은스스로를위로하기위한자

구책이다. 환한 웃음으로 대중에게 복

(福)을 전하는 포대화상 선화(禪畵)를

만날수있는전시회가열린다. 

속리산 달마선원장 범주 스님은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

미술관에서‘해피붓다’전시회를 개최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주제에 맞게 환하

게웃고있는포대화상이주요작품으로

전시된다. 환하게웃고있는포대화상의

모습과 사유를 담은 글귀에서 관객들은

힐링과사색을동시에느낄수있다. 

범주스님만의비법이오롯이담긴비

천관음도도주목할만하다. 선묵으로그

려진 관세음보살 주위로 표현된 황금색

으로아련하게펼쳐진장엄함을더한다. 

또한산수만행과달마를주제로한천

년선화, 선묵화, 선화도자기를 비롯해

한지등 공예가 원만행과의 합작품 선화

한지등, 전통 선묵연구회원 작품 등 다

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출품·전시되

는것들만 200여점에달한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범주 스님은“언

론 등을 통해 한국이 자살률, 암발생률

세계 1위라는 기사를 보았다. 문제의 근

본은 마음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다. 불교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를 고민하던 중‘힐링’과‘웃음’이라는

결론을 냈다”며“이번 전시회의 인연으

로 웃음의 묘약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

과 건강이 좋아져 괴로운 삶에서 현실

극락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밝혔다. 

한편, 범주 스님은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 간 같은 주제로 대통령

별정 청남대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054)535-0378 신성민기자

선묵으로만나는‘해피붓다포대화상’

범주 스님‘해피붓다’展

4월 19일까지 한국미술관서

포대화상·달마·비천관음도 등

힐링 메시지 담은 작품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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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영산

재와 서양의 오케스트라가 만나는 공

연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

린다. 

불교계 유일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 이

하 니르바나 필)는 4월 17일 오후 5시

KBS홀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음악회

인‘불교음악페스티벌( BUDDHA'S

BIRTHDAY MUSIC FESTVAL)’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신작 찬불가와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가곡, 신나는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무대로

마련된다. 

오프닝으로 명화사 소년소녀합창

단·동국대 힐링코러스·일산 여래사

붓다합창단·청주 관음사 극락조합창

단 등 4개 단체의 180여 명의 합창단과

소프라노 정율 스님, 정행 스님, 이정

화, 박선영, 테너 이동원, 바리톤 김재

일등이출연한다. 

특히수좌함현스님(前봉암사, 관음

사 주지)의 선시에 곡을 붙인 신작곡과

전통예불의 예술성을 극대화시켜 바리

톤김재일과합창단의음성으로들어보

는‘예불’은눈여겨볼곡이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영산재와 오

케스트라가만난다. 

영산재 이수자 현성 스님을 법주로

10명의스님들과함께니르바나필하모

닉 오케스트라가 초연하는‘범패와 오

케스트라를위한교향시’(김진무작곡)

가 공연되고, 연합합창단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강형진 니르바나 필 단장은“세계적

인무대종합예술로서많은호응과초청

을받는영산재와오케스트라의만남은

한국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

고 글로벌화 하는 본격적인 초연무대”

라면서“서양음악과 불교음악의 정통

성의 결합은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이

다. 이번 공연에서는 동서양의 크로스

오버 미학이 발휘될 것”이라고 기대했

다. (02)2157-0778

신성민기자motp79@hyunbul.com

영산재·오케스트라‘만남’장엄하네

니르바나 필, 17일 KBS홀서 불교음악페스티벌

禪詩에곡붙인‘천년의향기’부터

가곡·아리아·합창등공연다채

‘범패·오케스트라교향시’발표도

“동서양크로스오버美발휘”

범주 스님의 해피붓다 포대화상 병풍 중
일부. 

한국불교

미술 속에

담긴 삼보

를 조명하

는 전시회

가열린다. 

경 기 도

용인 호암

미술관은 4

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국불교미술

의 특징과 의미를 조명하는‘세 가지 보

배: 한국의 불교 미술 (Three Jewels:

Buddhist Art of Korea)’전시회를 개

최한다. 

이번 전시는 삼보에 맞춰 총 3부로 구

성된다. 1부인‘부처의 세계’에서는 석

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를

비롯해아미타신앙과관련한다양한불

교유물이전시된다. 

2부‘부처의 가르침’에 전시되는 통

일신라시대의 사경과 변상도, 고려시대

의초조대장경, 조선시대의언해본불경

은 이웃나라와는 다른 한국불교의 기록

문화를잘보여준다. 

3부‘구도의길’에는범종과반자와같

은 범음구, 향완이나 합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양구를 통해 불보살께 예배

와 공양을 드리던 승려들의 모습을 그려

볼수있다. (031)310-1801~2 신성민기자

불교미술속‘세가지보배’를만나다

호암미술관, 오는 11월 6일까지 불교미술전

호암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금
동신묘명삼존불(고구려, 571
년, 국보85호)

고려말부터조선초기까지왕실의지

원을받았던회암사지출토유물을중심

으로한전시회가열린다. 

경기도 양주회암사지박물관은 회암

사지출토유물에서나타난다양한문양

중 꽃문양을 테마로 오는 4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춘풍문양(春風文樣)’전

시회를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왕실 사찰이었던 양

주 회암사지의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 전시에서는 왕실에만

사용했던 중국 청화백자 편(片)과 고려

청자 편(片), 도자로 제작된 예가 적은

분청사기향완, 소조사천왕상의 장식을

비롯해 연꽃과 열매문양, 범자 문양 등

이 소개된다. 문양 소개 외에 문양을 채

색해 볼 수 있는 특별 팜플렛이도 발간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회암사지 난간에서

동일하게볼수있는왕실문양은숭유억

불에도 불구, 조선 왕실의 후원이 작고

짧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031)8082-4187 신성민기자

사찰서 찾아보는 왕실 문양들

회암사지박물관, ‘춘풍문양’주제 전시

연극‘경허-Empty Mirror’의이미지. 공연은오는4월20일부터5월1일까지동국대이해랑
예술극장에서열린다.


